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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인 김모씨는 당초 경찰이 수사결과로 발표
한 것과는 달리 오늘의 유머라는 인기싸이트에 무려 11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91건의 게
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다른 사람이 쓴 228개의 글에 244회에 걸쳐 찬반 표시를 하
였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위 김모씨는 보배드림이라는 싸이트에는 2개의 아이디를 사용하
여 29건의 글을, 뽐뿌라는 사이트에도 2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38건의 글을 각 작성, 게
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김모씨가 작성하여 게시한 글의 내용은 대체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고, 야당의 후보들에게는 불리한 내용이었던 것도 밝혀
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김모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도 위반한 것으
로 보입니다. 또 김모씨가 작성한 모든 게시글이 일과 중에 작성된 것이었고, 김모씨가 만
든 아이디 중 5개를 일반으로 밝혀진 이모씨가 사용하였고 반대로 김모씨가 보배드림과 뽐
뿌에서 사용한 2개의 아이디 중 하나는 위 이모씨의 것으로 밝혀진 점, 이 모씨 역시 오늘
의 유머 등에서 김모씨와 비슷한 성향의 글을 작성, 게재하였다는 점, 이 모씨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아이피 혹은 유사한 아이피를 통해 수십개의 아이디가 위 싸이트들
에 접속하여 비슷한 내용의 활동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김모씨
에 대해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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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경찰은 이러한 김모씨의 행위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2.12.16. 대선토론 직후 급작스럽게 김모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선거에 영향
을 미친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지난 1.3. 기자간담회에서도 
김모씨가 직접 작성한 글은 있으나 대선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찰의 수사결과들은 한겨레 등 언론사들의 위 보도를 통해 또 하나의 거짓임이 드
러났습니다. 아직 김모씨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지만,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4. 이에 민변, 민주법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긴급좌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원 김모씨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올바른 개혁방향을 살피고, 
박근혜 당선인에게 국정원 및 경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
니다. 
 
5. 긴급좌담회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긴급좌담회 개요>

■주최 : 민변, 민주법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일시 및 장소 : 2월 12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내용 : 여는 말 
        국정원 직원 사건의 개요 및 법적 평가-박주민 변호사(민변)
        국정원 개혁방향-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경찰 개혁방향-이호중 교수(민주법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이광철 변호사(민변),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

 
.                                    2013. 2.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